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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사례

<사례1>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김모씨는 구매대행 쇼핑몰 ‘겟딜’을 통해 TV를 구매하고 294만원을 계좌 이체함. 이후 

사업자로부터 배송이 2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2개월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음.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음.

<사례2>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박모씨는 포털사이트 내 구매대행 ‘겟딜’ 카페에서 TV를 구매하고 363만원을 계좌 

이체함. 이후 사업자로부터 약 5주 정도의 배송 기간을 안내받았으나, 5주가 지나도 

배송정보를 받지 못함.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

<사례3>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박모씨는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TV를 구매하고 약 24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결제 후 2주일이 지나 사업자로부터 제품의 재고가 없어 주문계약을 해제

했다는 안내를 받음. 그러나 소비자는 동일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50만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최초 주문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함.

<사례4> 파손된 채로 배송된 해외구매 TV의 구입가 배상 요구

김모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서 TV를 구매하고 배송대행을 신청함. 

제품이 파손된 채로 배송되어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입고된 

상태 그대로 보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상세 포장 등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배송했다며 파손된 TV의 구입가 및 

반품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


